
입당송 시편 88(87),3 참조  

주님,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. 제 울부짖음에 귀를 

기울이소서.

제1독서 지혜 6,12-16 

화답송 시편 63(62),2.3-4.5-6.7-8(⊙ 2ㄷ 참조) 

⊙ 주님, 저의 하느님,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 

○  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느님.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

이다.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 물기 없이 마르고 

메마른 땅에서,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. ⊙

○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,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

나이다.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, 제 입술이 당신을 

찬미하나이다. ⊙

○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, 당신 이름 부르며 두 

손 높이 올리오리다.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, 

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 ⊙

○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, 온밤 지새우며 당

신을 묵상하나이다.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, 당신 

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. ⊙

제2독서 1테살 4,13-18 <또는 4,13-14> 

복음 환호송 마태 24,42.44 참조    

  알렐루야.
○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.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

들이 오리라. ⊙

복음 마태 25,1-13

영성체송 시편 23(22),1-2 

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

게 하시고,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.

연중 제32주일ㆍ평신도 주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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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주보

✚   오늘 연중 제32주일 미사 중에 <평신도 주일 특별헌금>이 있습니다.   ✚

소리 주보 ▶

서울에서 태어난 박봉손은 15세 즈음 시골로 출가하였다. 거기서 딸 하

나를 두었는데, 남편과 시부모를 차례로 여읜 뒤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

왔다. 이후, 계모 김 체칠리아의 권고와 가르침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였

다. 친정에는 여러 교우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 늘 번잡하였으나, 그런 

가운데서도 궂은일과 천한 일을 도맡아 하였다. 

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박봉손은 외삼촌과 함께 체포되었다. 그는 

형관에게 “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여기까지 온 것이니 국법대로 죽여 주십

시오.” 하고 청하였다. 마침내 그해 9월 26일,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

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. 그의 나이 44세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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